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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 동네  라오스 이야기 

      2022년 3월.        라오샘 & 마중물이 전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사 택 건 축


마을 에서 건축일이 가
능한 몇몇 사람들을 소
개 받고 짧은 기간 그들
과 함께 열심히 수고하
여 새로운 사택 공사를 
마쳤습니다.


새로운 처소는 3차 사
역을 준비하고 진행하
기 위한 행복한 전초기
지가 될 것입니다.



2. 계속해서 진행중인 사역 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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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은 오늘도 


꿈을향해 달립니다



3. 이장 및 지역 학교들 방문 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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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싸라 마을, 동방 마을 이장 및 관계자들과 미팅  &


동방 유치원, 동방 초등학교, 나싸라 초등학교, 동방 중고등학교장 및 관계자들과 미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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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역 ㄱㅎ 방문 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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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ㄱㄷ 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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